
주임신부 : 김현국 요한사도 925-259-2512
사목회장 : 남석훈 니콜라오 408-571-8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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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제26주일                                                   2023년 10월 1일 / 제605호

성  당: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Office Hour: 화 · 목 · 금 · 주일 9AM - 1PM
E-mail: office@tvkcc.org / 홈페이지: www.tvkcc.org

미         사

교중 미사 주일 오전 9시 30분

English Mass 주일 오전 11시

평일 미사 화 · 목 · 금요일 오전 9시 30분

고 해 성 사 주일 / 평일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5분

유 아 세 례 사무실로 문의

사무실: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c/o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TEL 925 - 871- 9746

주 일 학 교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레지오 마리애: 주일 / 평일미사 전후

신 심 단 체 울뜨레야: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성령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성  시   간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해설 김지용 제1독서 김태현 제2독서 김하얀 / 입당 1 봉헌 511, 210 성체 180, 151 파견 271
Narrator Augustine Sung   1st Reader Jun Vicencio  2nd Reader Anne Zadra 

입 당 송 | 다니 3,29.30.31.43.42 참조
주님,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짓고 당신 계명을 따르지 않았

기에, 당신은 진실한 판결에 따라 저희에게 그 모든 것을 

하셨나이다.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저희에게 

크신 자비를 베푸소서.

제1독서 | 에제 18,25-28 
화 답 송 | 시편 25(24),4-5.6-7.8-9(◎ 6ㄴ 참조)
◎ 주님, 당신의 자비 기억하소서.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  

   은 제 구원의 하느님, 날마다 당신께 바라나이다. ◎

○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  

   하소서. 제 젊은 날의 죄악과 잘못은 잊어 주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

○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

제 2독 서  | 필리 2,1-11  
복음환호송 |  요한 10,27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복    음 | 마태 21,28-32  

영성체송 | 시편 119(118),49-50 참조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

나이다.

10월 01일 주일학교 YES Fr. Jim

10월 08일 주일학교 YES Fr. Bong

10월 15일 주일학교 YES Fr. Teodoro

10월 22일 주일학교 YES Fr. Bong

 

     

       Yong Ah Lee, 윤정의 알퐁소, 

       박길순 수산나, 이순옥 데레사, 

      김난수 로사, 이형숙 한나 

mailto:office@tvkcc.org
http://www.tvkcc.org


           두 아들의 비유 
           ‘말로만 하는 믿음’과 ‘실천하는 믿음’  

오늘 복음은 마태오복음 21장의 ‘두 아들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복음과 다음 주일(포도밭 소작인
의 비유) 그리고 그다음 주일(혼인 잔치의 비유), 연
속해서 3번에 걸친 주일 복음은 세 가지 비유를 통
해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 곧 소위 ‘지도자
들’을 향한 예수님의 쓴소리 섞인 가르침을 들려줍
니다. 이는 뒤이어 오는 마태오복음에서 23장의 율
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향하여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하시며 여러 
차례 크게 꾸짖으시는 가르침의 포문을 여는 장면이
기도 합니다.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 혹은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스스로 율법을 잘 알고 실행하는 ‘남
들과는 구분되는 사람들’(‘바리사이’의 어원은 ‘구분
짓다’와 관련됩니다.)이라는 자부심으로, 다른 사람들
을 “율법을 모르는 저 백성은 저주받은 사람들이
다.”(요한 7,49)라고 업신여기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님께서는 이런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따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고대의 수사본 중에는 맏아들과 작은아들의 답변이 
서로 뒤바뀌어 있는 수사본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맏아들, 작은아들의 답변 순서가 아니라, ‘잘못을 
뉘우치고, 결국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생각을 바꾸다’라는 표
현은 ‘뉘우치다’의 뜻과 상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지시에 작은아들이 하는 대답, “가겠습니다, 아버
지!”의 원문을 직역하면, ‘저는(Ἐγώ), 주인님(주님, κ
ύριε)!’입니다. ‘저는, 주님(Ἐγώ, κύριε)’이라는 표현
은 사도행전 9장의 사울이 회심하는 대목에서도 나

옵니다. 다마스커스의 하나니아스라는 제자에게 주님
께서 환시 중에 나타나 그를 부르실 때, 그가 대답
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예, 주님.(Ἐγώ, κύριε)”입니
다. 아버지께 대답할 때 ‘저는, 주님’이라는 표현까지 
쓴 것은 우리말 용례 상으로는 이상하지만, 말로는 
아주 공손하고 순명적인 작은아들의 ‘겉 다르고 속 
다른’(말 다르고 행동 다른) 태도를 더 극적으로 두
드러져 보이게 합니다.

예수님의 오늘 비유의 가르침은, 구원이란 번지르
르한 말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1독서에서도 에제키엘 예언자는 이렇
게 말합니다.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버
리고 돌아서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그는 자기 
목숨을 살릴 것이다.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생
각하고 그 죄악에서 돌아서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
시 살 것이다.”(에제 18,27-28)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구원
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말로만 “저는, 주님!” 하며 
번지르르하게 대답하고 말 것인지,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며 ‘의로움의 길’(마태 21,32), 믿음의 길을 
실천하며 갈 것인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
지십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
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마태 7,21)

정순택베드로 대주교 | 서울대교구장



     5분 묵상   

순교자 성월을 마무리하며 선교 사업의 수호자이
신 성녀 소화 데레사의 축일과 함께 묵주기도 달이
며, 동시에 전교의 달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열다섯
의 어린 나이에 리지외의 가르멜 수도원에 들어가, 
결핵을 앓다가 1897년 스물넷의 젊은 나이에 “하느
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남
기며 선종하신 성녀는 짧은 기간의 수도 생활이었지
만 일상의 단순하고 작은 일에 충실하며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그리고 사제들, 특히 먼 지역에 가
서 선교하는 사제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였습
니다. 하느님의 작은 꽃이라는 뜻으로 ‘소화(小花) 
데레사’라고도 불리는 성녀는 하느님을 온전히 사랑
하며 매일의 삶에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함으로써 작
은 길을 통해서도 성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줬
습니다. “나는 모든 황홀한 환시보다도 숨은 희생의 
단조로움을 선택합니다. 사랑을 위해서 핀 한 개를 
줍는 것이 한 영혼을 회개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성녀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이스는 직물 짜는 소녀였습니다. 그녀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길을 걷던 한 나그네가 로이스 쪽으
로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시는 건가요?』 
『양탄자를 짜고 있습니다.』 그는 이상한 듯 되물었

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슨 연유로 이런 이상한 
무늬의 양탄자를 짜시는 겁니까?』 그때 로이스는 
알아들었다는 듯 생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저
씨, 이쪽은 뒷면이에요. 제가 앞면을 보여 드릴게
요.』 그리고 로이스는 조심스럽게 그 양탄자를 뒤집
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려
고 양탄자를 짜듯 정성껏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양탄자의 뒷면만 보고 하느님을 원망하지 맙시다. 
하느님의 뜻은 선하시며 기쁨을 주시며 온전하신 것
입니다. 성녀와 같이 우리의 일상적인 일, 가장 작
은 일들에 충실할 때, 성녀가 말한 대로 길에 떨어
진 핀 한 개라도 사랑으로 주울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이 몸소 마련해주신 아름다운 우리 삶의 참모
습을 볼 수 있을 것이며,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기
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월 묵주기도의 달에 성모
님께 장미의 꽃다발을 드리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 
어렵고 힘들어 실의에 빠진 이웃들이, 성모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장미 비를 맞아 희망 속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 굿뉴스 -



공지사항       

▪10월 주요 전례 및 행사 일정
  - 10월 13일(금)까지 평일미사 없음(본당 신부 휴가)
  - 10월 14일(토): 제26차 미서중부 전체 울뜨레야 대회
  - 10월 25일(수) - 28일(토): 과달루페 성지 순례
    (성지 순례 기간 중 평일 미사 없음)

▪본당 신부 휴가 일정
  - 기간: 9월 26일(화) - 10월 14일(토)
         위 기간 중에 평일미사가 없습니다.
         (12시 10분 CCOP 미사 참례 권장)
  - 주일 교중미사는 몬트레이 이종욱 프란치스코하비에르  
    신부님(10월 1일)과 산호세 정재훈 대건안드레아       
    신부님(10월 8일)께서 집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2024년 달력 광고 접수(1건)
  - 새해 달력에 들어갈 광고를 신청받습니다.
  - 문의 및 신청: 홍보부장 서상일 시몬(650-305-5181)

▪요아킴 · 안나회 10월 정기모임
  - 일시: 10월 1일(주일), 오전 11시 - 오후 2시
  - 장소: Bray Commons 3300 Finnian Way Dublin, CA 94568
         (Dublin & Keegan St. Dublin Kaiser 병원 근처)
  - 회원 모두 참석하셔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학부모 성체조배 모임 안내
  - 영어미사에 참석하시는 주일학교 학부모님들을 위해 
    매주 성체조배와 영어 미사 성가연습이 있습니다. 
  - 첫영성체반 학부모님들을 비롯한 모든 학부모님들      
    환영합니다.
  - 안내 모임: 10월 1일(주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소성당
  - 문의: Linda Park(925-858-7037)

▪사랑의 모후 꾸리아 10월 월례모임
  - 일정: 10월 8일(주일), 오전 10시 45분 - 오후 12시
  - 장소: Room A
  - 대상: 각 쁘레시디움 간부들

▪북미주 서중부 제26차 전체 울뜨레야 대회
  - 일시: 10월 14일(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4시 30분
  - 대상: 각 본당의 모든 꾸르실리스따
  - 장소: 새크라멘토 성 정혜 엘리사벳 한인 성당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 문의 및 신청: 간사 김선기 시몬(510-579-6695)

▪PTA 정기총회
  - 일시: 10월 15일(주일), 오전 11시 - 오후 12시
  - 장소: Room A
  - 대상: PTA 전체 부모님

▪친교 공간 운영 안내
  - 친교와 만남의 공간을 마련합니다. 
  - 일시: 10월 1일(주일)부터 매 교중미사 후 
         오전 10시 30분 - 오후 1시
  - 장소: 체육관 입구 오른쪽

▪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 and Donations
  (수표 작성 시 Payable to Tri-Valley Korean Catholic Church)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남선숙(1-10), 박종태(7-9), 송형철(9), 이줄리아(12-2/2024),  
    하창완(9)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박종태(7-9), 하창완(9)
  - Bishop’s Appeal
    박종태(7-9), 하창완(9)
  - 지난주 추석 송편 봉헌자 
    문옥이 베로니카(본당 신부님 어머님)
    김윤숙 세레나/ 안영애 사라 / 이정 아델라 /
    김홍기 어거스틴 · 김길자 마리아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English Mass

$1980 - $4450 $70 $70 $6570


